
안산, 이젠 우리 마을!

라온아띠 6기 필리핀팀

김가흔, 문진희, 양승진, 이민선, 정동수



마을? 안산!



마을지도: 우리의 컨텐츠



1주차. 특별한 마을

* 석수골 작은 도서관

- 아주 잘 아는 우리 마을

- 꿈꾸는 아이들

- 작은 도서관

* 우리가 만난 석수골 주민들



특별한 마을 “아주 잘 아는 우리 마을” 데이캠프

* 데이캠프 시작 및 자기소개 * 노래 배우기

* 우리마을 보물찾기 * 모둠 활동(눈높이 맞추기) 



특별한 마을
“꿈꾸는 아이들”

* 고잒초 아이들과 함께!

‘릴레이 책 읽기’
- 칚구백과사전

- 우리가족 파이팅!
- 줄에 꿴 내 생각

- 내 이야기 책

♣ 우리 마을 꿈나무 ♣

순수, 그리고 아이들의 꿈

↓
풍성해진 나무



특별한 마을 석수골 작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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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마을 우리가 만난 석수골 주민들

석수골 사람들의 이야기
* 주차공갂의 부족

* 정책 시행 후 관리 미흡
** 새로이 생겨난 삶의 여유
** 우리 마을 자랑거리!
- 마을정원,  마을공원, 작은 도서관

석수골 이야기를 통해 느낀 라온아띠의 생각
* 변화를 꿈꾸는 석수골
* 손님의식 가지고 마을주민 되기의 필요성



특별한 마을

석수골에서 함께한 일주일

* 가르치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

* 시작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부터

* 바라보기가 아닌 마주보기

* 우리만이 아닌 마을 모두



2주차. 특별하지 않은 마을

* 안산 속의 다문화사회,

그들만의 다문화? 우리들의 다문화! 

- 유성환목사님과의 만남, 안산이주민센터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 안산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특별하지 않은 마을

1,350,000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다문화가
족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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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기관 네트워크



특별하지 않은 마을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동정주의

민족적 배타주의

다문화주의

무관심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이주민을 관리-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봄.

•다문화작은도서관, 담당통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이주민센터

•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변화를 통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

• 이주민 생활 전반적으로 지원, 상담이 주요활동



특별하지 않은 마을

중국동포의 집/외국인노동자의 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은 많으나,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입체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주요 활동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바라봄.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3년 프로젝트성 사업

•일부 이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중복되는
서비스를 탈피, 경쟁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함께 가기 위해 설립

•사례관리 :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기

관을 찾아서 ‘연결’ 네트워킹

•공동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

관의 특성-입장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



특별하지 않은 마을
다문화(多文化)란?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

특별하지 않고 어느 사회에나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수자라는 이유로 동정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외국이주민을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모습.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특별하지 않은 마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사는 것 자체가 다문화이다.

라온아띠도 다문화이다.



마을지도: 우리의 컨텐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약2주 전,

안산으로 이주해온 우리 다섯 명은

우리만의 다문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가 잘 하는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마을반상회: 우리의 역할

이장(잠재적 면장) 동수

노인회장(나의 연륜을 따를 자 누구냐

그렇지만 회춘할 수 있을까) 민선

부녀회장(마을의 가십은 내가 책임진다) 진희

청년회장(청년들이여 이대로 괜찮은가) 승진

골목대장(내 사회적 지위는 골목에..) 가흔



새로운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http://cyimg36.cyworld.com/common/file_down.asp?redirect=/360022/2011/8/19/31/IMG_2329.jpg


그리고 나, 우리, 더 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공고문

- 이번 주 반상회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녹색소비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 녹색 소비란?
소비할 때 따지는 품질, 안전, 가격(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하는 소비

나와 우리 주변 모두를 생각하는 개념소비, 
다른 마을에서도 그 마을만의 녹색소비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 동수골(필리핀 팀) 주민들의 녹색소비 원칙

하나. 여행가방과 장바구니는 최대한 가볍게! (과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장보기 전(짐꾸리기 전)에 미리 목록을 적어보아요.
- 여행 가방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장바구니는 먹을 만큼만!

둘. 전자기기∙제품을 적게 사용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 노트북과 디카는 2개씩만!

셋.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 종이컵 대싞 물컵을, 비닐(종이)봉지 대싞 장바구니와 가방을 사용해요.

넷. 물을 아껴써요.

-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해요.



24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일주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 가끔 졸리고, 

피곤할지라도
무엇보다
즐거웠어!!

2주가 2시갂처럼 금방
지나가 버렸지만 마치 2년을
있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
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시갂이었어.

2주 내내 비가 온 뒤
오늘처럼 쨍쨍한

해가 뜬 것 처럼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 후에 조금은
단단해졌던 기간

“팀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가 아닌 “내가
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되었어.

Q. 지난 2주는 어떤 의미였나요? 



Q.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팀이란?

“다문화 가족”

연대 책임의식을 가진
잠재적 가족

이쁜 웬수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직 5일째라… 껄껄껄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함께 가요~♥

밥먹으면서 생각할게.

한 여름 뜨겁게 울다갂 매미처럼,
더 뜨겁게, 더 갂절하게!

화이팅!

빨리 보다는 멀리,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Salamat po!


